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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디카형 벼 유래의 조기노화 육종 소재 탐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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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주남/IR72 ABRIL (Advanced Backcrossed Recombinant Inbreed Lines)집단을 육성하여 유전적 다양성 확보 및 유용 육종소

재를 탐색하고자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
공시재료는 주남벼, IR72 및 ‘YR24438-B-B-B-B-132(이하 ABL132)’를 공시하여 수량, 등숙률 등 작물학적 특성을 분석하

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벼의 유용 육종소재 탐색 및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인디카 품종인 IR72를 공여친으로, 주남벼를 반복친으로 사용하여 

3회 여교잡 후 재조합 집단 “주남/IR72 ABRIL (Advanced Backcrossed Recombinant Inbreed Lines)”을 육성하였다. 벼 지엽 

및 줄기의 노화가 촉진되는 계통 ‘YR24438-B-B-B-B-132(이하 ABL132)’을 선발하였다. ABL132의 수량성은 626kg/10a로 

주남벼 751kg/10a 수량의 83% 수준으로 17% 낮았다. 특히, 등숙률이 59.9%로 주남벼 84.5%보다 낮았으며, 정조천립중은 

약 1.7g 정도 가벼운 계통이였다. 등숙률 및 정조천립중의 저하원인을 분석한 결과 등숙기 지엽 및 줄기의 조기노화 현상으로 

등숙률이 낮아진 것이며, 특히 현미 립후의 발달 지연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. 선별채 크기별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

ABL132는 1.9∼2.0mm사이에 잔류비율이 가장 높았으며, 주남벼는 2.0∼2.1mm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. 즉, ABL132

는 주남벼보다 립후의 두께가 얇은 것으로 판단된다. 선발된 ABL132는 성숙기 조기노화에 따른 등숙률 저하와 립후의 발달 

미숙으로 천립중이 작아져 수량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. 금후 이 유전자의 대립유전자형은 통일형 및 인디카 품종의 등숙

률 향상을 통한 수량증진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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